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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도 중 ‘하나님의 영광의 주간에 하나님은 어떤 영광

받고 싶어하실까’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던 중 받은 글 ]

주의 사랑하는 주의 사랑들아. 사랑하고 사랑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영광 받기 원하여 

하나님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하늘의 계획이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영광 받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섭리사 사람들아. 

모든 것을 오직 아버지 위해 주의 어머니 위해, 

예수, 오직 주를 의지하며 전심으로 영광 돌려야 하도다.

사랑하는 섭리사 사람들.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사랑의 영광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주만 의지하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려야 한다.

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각자의 개성대로 돌려다오.

주 만드신 창조목적을 이뤄다오. 

사랑이야 사랑.

다 모두 사랑이야. 

사랑을 주어라. 나에게만 주어라.

사랑하는 선생을 봐라. 그렇게 해야지.

사람 의식 말고 오직 나를 의식해서 하라.

사명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 

주 섬기는 마음이 가득해야지.

사랑만이 나의 기쁨이로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만을 원하도다.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다오. 

주 마음에 가득 사랑을 주어라.

사랑의 주 사랑의 영광 돌려라. 

신부야 섭리사야 주사랑들아.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 되어 오직 하늘의 기쁨이 되어다오.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오직 나 여호와 주 예수의 마음 기쁘게 해다오. 

주 하나님 이 날을 기다리도다.

주 성령님 이 날을 기다리도다.

사랑을 원하는 주 예수도 정말 이 날을 기다리도다.

주 하나님 이 모든 것 기다리며 

하늘에 영광 돌리는 자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려 준비하도다.

(그럼 하늘나라는 하나님 영광 주간동안 어떠한지 물으니)

하늘에서는 영광의 주간 동안 오직 전심으로 모두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찬송과 춤과 주의 사랑이 가득하도다.

주 하나님 기뻐하며 모든 영광 다 받으시도다.

나도 이 날은 우리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도다.

주 예수 나의 아버지께 영광으로 화답하여라.

사랑하는 섭리사야 너희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다오. 

내 마음가는대로 만물들 세상이 가도다.

주의 사랑하는 섭리사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주간이 되자.

이 주간에만 하지 말고 매일 아니 평생하자. 

영원히 그 나라 와서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섭리사 나의 신부들이 해야지 

누가 나에게 영광 돌리겠느냐. 사랑하자. 

사랑의 영광이 제일이다.

사랑이다. 사랑. 주만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도다.

사랑하는 하늘 영광 주간이 되어 사랑하며 영광 돌려다오. 

주 예수.


